
지난 7월 11일 새벽, 프랑스에서 개최된 유로 2016은 호날두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의 우승으로 마무리되었다. 모든 경기

가 한국시각으로 새벽에 진행되어서인지 생각보단 현지의 열기가 한국에 그대로 전해지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필자가 비교적 유

럽축구에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회 때보다 관심이 더 갔었던 것은 유로 2016이 개막하기 직전에 프랑스 파리를 다녀왔

기 때문인 것 같다. 

방송기술교육원(edu.kobeta.com)을 통해 참가한 이번 140th International AEs convention은 ‘미래방송기술 창의인력 양성사업’ 

중 ‘글로벌 오디오 전문가 양성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시작은 지난 4월로 기억된다. 복면가왕 녹화를 새벽에 마치고 

비몽사몽 간에 접한 교육일정은 다소 신선한 느낌이었다. 더군다나 장소가 프랑스 파리로 나와 있어서 처음에는 잘못 본 게 아닐

까 하고 생각했다. 보통 AEs가 미주 지역에서만 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 지속적으로 유럽과 미주지

역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Paris, france’. 유명한 미술관과 박물관이 즐비하고 유명 명품 및 패션 회사들의 근원지인 그곳.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주

는 도시 중에 파리만 한 곳은 없을 것이다.  ‘생제르맹’이라는 단어를 듣고 ‘파리 생제르맹 fC’가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국내의 s모 

고급슈퍼마켓의 벤치마킹 대상인 ‘봉마르쉐 백화점’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하여 

받은 파리의 첫인상은 스마트폰 메시지로부터 시작되었다. ‘유로 2016(6.10~7.10) 관련 테러대비 다중이용시설 방문자제, 신변안

전각별유의’, ‘파리/일드프랑스(여행자제), 이외 지역(여행 유의)’. 문득 한국의 가족들이 생각나는 순간이었다.

도착하기 전부터 쏟아진 비로 인해 센강 수위는 3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5월 한 달 강수량은 150년 만에 최대치

를 기록했다.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 등은 주요 소장품과 미술품들의 안전을 위해 휴장을 하기도 하였다. 유로 2016의 개

막 직전이어서 대테러 대비인력이 보강되었고 건물의 입구마다 가방 검사를 실시하였다. 어찌 보면 파리가 평범하지 않은 시기에 

방문한 것임에는 틀림없었다.

준비 기간 동안 스케줄 짜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오디오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로 광범위하게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없던 일정이 생겨나거나 시간이 바뀌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출국 전날까지 일정을 수정하던 중 다행

히 ‘AEs Event’라는 스마트폰용 앱을 발견하였다. AEs에서 주최하는 행사 일정을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개인별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앱이다.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차후 AEs 행사를 참석하게 될 분들에게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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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th International AES(Audio Engineering 

Society) Convention 참관기

2016 글로벌 오디오 전문가 양성과정



행사 첫날 공식일정은 오전 11시부터 시작 예정이었으나 사전등록 확인 및 테크니컬 투어 신청 그리고 동선 파악을 위해 오전 7시 

30분경 일찌감치 행사장에 도착하였다. 그곳은 예상과 달리 너무나도 고요하였고 대형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건물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는데 행사가 취소되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할 수 없이 주변을 30분 동안 맴돌

다 8시가 되어서야 겨우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오전 8시가 되자 건장한 다수의 남성들이 굳게 잠긴 건물 입구를 열어주었다. 유로 2016 준비 기간이라 그런지 테러에 대비하여 경

비가 삼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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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문은 열렸으나 아직 등록부스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Workshop이 진행되는 룸들은 이제 막 PA system 설치를 시작하고 있었

다. 오늘이 컨벤션 첫날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천천히 행사장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뭔가를 착각하고 잘못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쯤, 덥수룩한 하얀 수염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조그만 여행용 크로스백을 멘 까칠해 보이는 한 아저

씨가 나에게 다가와 난데없이 말을 던졌다. “Who are you?!” 영어책에는 나와 있지만 예의상 잘 쓰지도 않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곳

에서 들을 일조차 없는 표현에 적잖이 당황했다. 잠시 동안 멍한 느낌이 들면서 내가 무얼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았다.(이번 행사 책임

자 중에 한 명으로 나중에 연회에서 대화를 하다 알게 되었는데 원래 그분 말투가 그랬다.) 생각해보니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곳에 all 

access badge(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등록증)도 없이 한 동양인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궁금했으리라… 이삿짐 정리도 되지 않았

는데 손님이 들이닥친 격이니 당황할 만도 했을 것 같다.

방송기술교육원을 통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항공, 숙소 그리고 모든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all access badge를 제공하였다. 게다가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테크니컬 투어 비용도 지원해주었는데 모든 면에서 교육생들이 최대한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

에서 지속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번 140th International AEs convention에서 진행된 Technical Program과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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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rkshops : 의장이 발제하고 3~4명의 패널이 의견 개진 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진행             2. Tutorials : 한 명의 발표자가 자신이 연구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진행

3. Technical Tours : 주요 녹음실 및 공연장 방문                                                                                4. Special Events : Keynote, Audio Projection, Banquet, Ceremony, etc

5. Professional Sound Expo : 장비 전시 및 시연회



이번 교육 과정에서 교육생들은 상당 부분을 Workshop과 Tutorial에 할애하였다. 전체 일정이 빡빡하게 계획되어있어 점심을 거르거

나 쉬지 못하고 다음 프로그램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었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참석자들의 열기가 워낙 뜨거워서 자

연스레 그 분위기에 편승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행사장 복도 한쪽 벽면에는 대자보 형식으로 다양한 연

구 결과들이 1:1로 교류되고 있었다. 참석자들 중에는 한국에서 온 대학생도 있었는데, 음악에서 특정 음원을 제거하는 수학적 연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모든 행사는 다수의 PA 팀이 세션별로 해당 룸의 음향시스템을 맡아서 관리하였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프레젠터들이 다양한 

종류의 시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어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션 주제별로 특

성에 따라 두 종류의 모니터링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던 것이다. 트러스를 이용한 다채널 PA 시스템 혹은 좌석마다 설치된 헤드폰 모

니터링 시스템은 전 과정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 해 주었고, 덕분에 세부 이슈에 대한 학문적 고찰뿐만 아니라 그 실체를 제대로 접

할 수 있었다. 특히 “4. special Events”의 대부분을 구성하였던 Audio Projection 프로그램은 모니터링 시스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Audio Projection은 일종의 오디오 시연회인데 Workshop과 Tutorial에서 다루었던 주제들과 관련하여 발표자의 간단한 설명

과 함께 약 1시간 동안 다양한 결과물을 듣는 세션이다.

사실 오디오라는 것이 들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은 현업에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동감하는 명백한 사실이다. 연구한 주제에 대한 의

견을 발표하고 실제 그 결과물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은 참석자들에게 좋은 반향을 일으켰다.

아무래도 이번 AEs convention에서의 핫이슈는 Immersive Audio의 구현이었다. 물론 이를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참가자마다 

의견과 접근방식이 다양했다. 어떤 이들은 Recording technic 관점에서 접근하였고 어떤 이는 signal processing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허더스필드 대학의 이현국 교수는 3D Audio를 위한 Recording technic과 3D 이미지를 강화하는 믹싱 접근법에 대해 소개하고 그 

연구과정 및 결과물들을 시연했다. 인간은 수평면상에서의 음원 위치를 머리 크기와 귀 모양에 의해 발생하는 Inter-channe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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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ICTD), Inter-channel level Difference(IClD), Inter-channel Coherence(ICC)에 기인하여 인지한다. 반면에 수직면 상에

서 높낮이 인식은 Torso reflections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주파수 스펙트럼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 Virtual 

Height channel을 만들어 내는 원리에 대해 소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Upmixing 하는 과정을 공개하였다. 결론적으로 특정 주파수

를 음원의 높낮이 인지요소로 적극 활용할 경우 소리의 이미지를 3차원 상으로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고 했다.

오디오 렌더링 회사인 Auro 3D는 자사의 사운드 처리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세싱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시연했다. 헤드폰

을 이용하는 바이노럴 사운드와 관련하여 HRTf 데이터를 이용하는 자신들만의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고 룸 사이즈를 고려한 

다양한 프리셋을 시연하였다. 또한 3D Audio와 관련해서는 자신들이 고안한 3-layer concept에 대해 설명하고 9.1ch 스피커를 

이용하는 Auro 9.1 Upmix에 대해 설명하였다.

RAJAR(Radio Joint Audience Research)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국에서 헤드폰을 이용한 라디오 청취자가 2010년에 17%에서 2015

년에 32%로 증가했다. 그래서 BBC에서는 Binaural sound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를 이용한 콘텐츠 제작 시도가 다수 있었다. 

2015년 할로윈 때는 BBC Radio4를 통해 ‘fright Night’이라는 프로그램이 두 차례 제작되기도 하였다. 또한 BBC R&D에서는 사용자

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다수의 인터렉티브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웹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마우스 움직임에 반응하는 'Unearthed'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HMD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Head-tracking에 반응하는 VR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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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교육원에서는 각국의 참석자들과의 인적네트워크 형

성을 위해 공식만찬을 예약해 주었다. 출국 전 짐을 꾸릴 때 보

타이라도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하였으나 

심각하게 격식을 차리는 자리는 아니었다. 돌이켜보면 같은 테

이블에 앉았던 영국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아재개그를 받아

줘야 했던 것이 이번 교육과정 중 가장 큰 부담이었던 것 같다.

지난해 사내에서 3D Audio 관련 기술을 조사하고 VR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은 관련 분야에 대한 자료 

조사였다. 해당 분야에 대한 학술자료는 존재하나 실무와 관련된 자료나 콘텐츠 제작 사례는 국내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해

당 주제와 관련하여 AEs나 NAB의 기사를 통해 이미 상당 부분 논의가 되고 있음을 접할 수가 있었으나 실무적인 부분을 논의

하기 위한 담당자를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같은 주제로 같은 고민을 했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작년과 달리 이제 국내에서도 VR 사운드를 구현하려는 노

력이 곳곳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구현하는 방법론에 있어 해외와는 그 궤를 조금은 달리하고 있는 듯하다. 

이번 교육을 통해 앰비소닉에 대한 관심이 상당함을 읽을 수 있었고 현재의 트렌드와 그들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기술을 익히고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 종종 그 자체의 새로움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방송사에서 일하는 사

람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무엇을 하는가보단 하고 싶은 얘기를 새로운 도구로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가 아닐까? 

신기술의 현장에 다녀왔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 부모가, 내 친구들이, 내 아이들이 TV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교감하여 무엇을 

도와줘야 할 지 관찰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말이다.

홍수로 인해 다가갈 수 없었던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와 오르세 미술관의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

러나 이들을 만나는 것은 다시 파리를 방문하기보단 그들이 한국으로 출장(?) 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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